
요. 다현이는시계를볼줄도모르면서눈이자꾸시
계로갔어요. 째깍째깍, 긴바늘이1에서2로가고3
으로가고잘도갔어요. 
얼마나시간이흘렀을까요. 문이열리는소리가나

더니 이현이가 들어왔어요. 다현이는 눈을 비비며
진짜형인지살펴봤어요. 
아빠가주걱을들고밥을푸려고했어요.

“저배고프지않아요.”
“형아, 오늘아침에도밥안먹었잖아.”
아빠는그제야걱정이되는지이현이의이마를짚

어봤어요.
“웬일이야? 우리뚱땡이큰아들이어디아픈가?”
이현이가화를버럭냈어요.

“맨날 뚱땡이라고 하지 마세요. 다들 정말이지….
에잇.”
아빠는이현이를물끄러미쳐다보았어요. 

“엄마가너한테심하게대한건너무화가나서그
랬다던데….”
“알았어요. 알았으니까저를좀그냥두세요.”
그때전화가왔어요. 다현이가전화를받았더니엄

마였어요. 왜 아무도 집에 안 오느냐고 엄마가 물었
어요. 다현이는갑자기엄마한테화가났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엄
마가어디있어?”
그게무슨말이냐고엄마가물었어요.

“어제 엄마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서
우리는오늘집에들어가지않기로했어.”
입에서말이저절로그렇게나왔어요. 아빠가수화

기를빼앗았어요.
“괜찮아. 별일아냐. 올필요없어. 내가곧갈게.”
삼촌이 둘이나 있으니까 아빠는 안심하고‘창문

잘닫고자라’하고는집으로갔어요.
아빠가나가자이현이가냉장고를열었어요. 밥에

카레를붓고전자레인지에돌리더니얼굴을처박고
먹었어요. 
밥한그릇을다비운이현이가다현이를보고물

었어요. 
“너는왜집에안갔냐?”
“그러게말야. 지금이라도갈까?”
밖은깜깜했어요. 무섭긴하지만왠지엄마한테미

안해서 가야할 것만 같았어요. 다현이가 신발을 신
는데이현이가어깨에손을얹고말했어요.
“그러지말고너도오늘은여기서자자.”
어쩐지 형의 눈빛이 전과는 다른 것 같았어요. 힘

이없어보인다고할까요. 
둘은사이좋게방에들어가서누웠어요. 
밖에서 삼촌들이 맥주를 마시다가 먹으라고 오징

어를가져다줬어요. 몇개집어먹었지만 둘다입맛
이나지않아서옆에그냥뒀어요.
“그래도 형아, 이 안 닦고 자니까 되게 좋다. 그
치?”
“뭐, 쫌…. 좋긴하지.”

“내일도여기서잘거야?”
“글쎄, 우리땜에현무삼촌이거실에서자는게미
안하니까내일은여기서도못자겠지.”
“근데형아, 안들어온다더니왜들어왔어?”
“승준이네집에가서놀다가걔네아빠가와서나
왔거든. 그냥 막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다리가 아파
서PC방에들어갔는데거기이상한형들이잔뜩있
었어. 중학생인것같은데담배피고막욕하는형들
있잖아. 무서워서그냥나왔어. 그러니까진짜갈데
가없더라구.”
깜깜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형아의 목소리에는

눈물이조금섞인것같았어요. 
“내일은엄마가데리러오겠지뭐. 어쩌면엄마가
잘못했다고사과할지도몰라. 형아, 그러면우리, 맛
있는거사달라고하자.”
“맛있는거, 뭐?”
“글쎄, 갈비먹으러가자고할까?”
“그건 우리만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도 좋아하는
데로가자. 우동집이나초밥집같은데로.”
“초밥? 그래. 나요새초밥무지먹고싶었는데.”
“잘됐다. 그럼거기로가자.”
둘은모처럼뜻이통했어요. 사이좋게잠자리에든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둘은 기분 좋은 얼굴
로잠이들었어요. 

방안은 이현이의 코고는 소리와 다현이의 쌕쌕거
리는숨소리만이가득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덥다며 꽉 닫지 않은 창문에 검

은그림자가고개를들이밀었어요. 찢어진방충망이
벌어지니까 그림자가 폴짝 뛰어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두개의눈이파랗게빛났어요. 그눈빛이점
점다현이쪽으로다가왔어요. 
꿈에서형과사이좋게축구를하던다현이가발을

힘차게뻗었어요. 꿈에서는골인을했지만현실에서
는검은그림자가벽으로나가떨어졌어요. ‘꺅’하는
비명과함께. 
다현이는 발에 물컹하게 채인 느낌과 비명소리에

놀라눈을떴어요.
“으악, 귀신이다.”
다현이의 눈에는 파란 빛 두 개만 보였어요. 다현

이는 손을 마구 휘저었고 이현이도 놀라서 깨었어
요. 그 놈은 뒤로 물러났지만 쉭쉭하는 이상한 소리
를 냈어요. 다현이가 벌떡 일어나 태권도 자세를 취
했어요. 이현이도 일어나 그 놈을 향해 발길질을 했

어요. 둘은소리를지르며공격을했지요.
그때 삼촌들이 들어와 불을 켰어요. 그 바람에 후

다닥, 그놈이뛰쳐나갔어요. 
“앗, 도둑고양이잖아. 너희, 창문을 안 닫고 잤구
나.”
어젯밤에 먹다 남은 오징어를 먹으려고 도둑고양

이가들어왔던거래요.
이현이가 쫓아나가서 아직 도망가지 못하고 거실

에서 웅크리고 있는 도둑고양이를 발로 뻥 찼어요.
삼촌이얼른문을열어고양이를내쫓았어요.
“뭐저런미친고양이가다있어?”
이현이는동생에게미안했어요. 집에서잤다면아

무문제가없었을텐데말이지요. 
아침이되었어요.

“형아, 삼촌들 자는데 아침은 어떡하지? 집에 갈
까?”
이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대로 집에 가면

엄마가받아줄지자신이없었거든요.
그때아빠가들어왔어요. 자전거에타라고할때까

지이현이는마지못해가는듯한표정을지었어요. 
집에서는 두부가 많이 들어간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있었어요. 

다현이가뛰어가서엄마를꼭껴안았어요. 
“엄마, 나많이보고싶었지?”
“응, 많이보고싶었어.”
엄마가이현이도꼭안아줬어요. 이현이는눈물이

나려는걸간신히참았어요. 
아빠가화장실에서나오면서한마디했어요.

“어이구. 이산가족상봉이따로없네그려.”
“아빠는꼭분위기를깬다니까.”
“글쎄말이다. 아빠는분위기파악도못하지?”
“그래서아빠별명이썰렁맨이지요.”
셋이서한꺼번에아빠를공격했어요.

“허허. 어제저녁에는서로원수처럼굴더니오늘
은똘똘뭉쳐나를왕따시키네.”
모처럼집에서웃음꽃이활짝피었어요.
밥을먹으며“밤새별일없었지?”엄마가묻자이

현이가다현이의눈치를살폈어요.
“그럼, 우린이제다컸다고요.”
큰소리로대답하고는다현이가형을향해눈을찡

끗해요. 
이현이는동생이처음으로의젓하게느껴졌어요.
저녁에이현이와다현이는한가위달님을보러옥

상에올라갔어요. 이현이가주머니에서초콜릿을꺼
내슬며시다현이에게내밀었어요.
“와, 이거웬거야?”
세상에서제일좋아하는달콤한초콜릿을받자다

현이는 기분이 좋아져서 또 엉터리 노래를 불렀어
요.

이현이와다현이가나가신다.
똥개도고양이도길을비켜라.
우리는세계의평화를위해싸우는형제
누가우리를막을수있으랴.

평소 같으면‘그게 노래냐?’라고 구박할 텐데 이
현이도오늘은흥얼거리며같이불러요.
“우리는용감한형제, 누가우리를막을쏘냐~~”
노랫소리가동네를가득채웠어요. 
하늘에둥실떠있는달님도빙그레용감한형제를

보고미소짓네요.

우리는용감한형제~ 누가우리를막을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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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동화작가

불교신문 신춘문예

에동화 <절집개곰순

이>로 당선됐고, 지은

책으로 <정말 멋져. 누

가?> <물도깨비의 눈물> <왜 석가모

니는 왕자의 자리를 버렸을까?(공

저)>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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